
‘2004 세계한민족축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국을 찾아 주신 동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

니다.

600만 해외 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힘이요, 자랑입니다. 저는 지난해 다섯

차례의 해외순방을 통해서 그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현지사회에서 훌륭한 시

민이 되어 열심히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

습니다. 특히 우리의 2세, 3세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큰 자랑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방문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도 이

런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동포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조국이 힘있고 당당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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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사랑의 큰 장터가 열렸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개방과 잦은 태풍으로 농어민 여러분의 시름과 고충이 말할 수 없이 큽

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얼마 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농어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먹을거리가 하나라도 더 많이 차례상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농어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농어촌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모두

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음들을 모아 가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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